
응모작 33.
 119가 먼저 두드릴 문, SGIS가 찾았다 
 - 동(洞) 평균에 가려진 우리 관할 93개 골목의 화재예방지도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◦ (주택화재) 화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(45.9%)가 주택에서 나고, 

주거시설 화재 사망자의 48%는 65세 이상이다

  - 소방청 2015~2024년 통계, 2026.1. 발표

◦ (예방 대상)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·단독경보형감지기) 설치 

의무 대상은 아파트·기숙사를 뺀 단독·다가구·연립·다세대 주

택이다(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)

◦ (정책 전환) 정부는 2026.9.22.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취약가

구 453만에서 일반 444만 세대까지 모두 897만 세대로 넓히기로 

했다. 이제 남은 질문은 「어디부터 다는가」다

◦ (현장의 한계) 119안전센터 관할은 행정동 단위다. 문화1동의 

65세 이상 비율은 동 평균 20.7%지만 골목 단위로 내려가면 

8.7~58.1%, 6.7배가 벌어진다

  - 동 평균으로는 어느 문을 먼저 두드려야 할지 보이지 않는다

□ 추진과정

◦ 문화119안전센터(대전 중구 4개 동, 인구 4만 5천 명)에서 출동

하는 진압대원이 SGIS로 관할을 집계구 93곳(평균 483명)으로 다시 

그렸다

  - 관할 확정(서부소방서 공시) → SGIS 주소조회·지오코딩 → 

집계구 경계·인구·가구·주택 통계(2024) → 10년 시계열

(2015·2020·2024) → 우선점검 지수·지도 → 대전 전역 82개 동 

집계구 3,050곳으로 반복 → 웹 공개

▪활용분야 및 주요내용:
  - 공공정책(소방 화재예방): 119 관할을 집계구로 나눠 예방 우선순위 선정
  - 대화형 통계지도·개발지원센터 OpenAPI(센서스·집계구 경계·지오코딩)



□ 추진내용

◦ (같은 관할, 다른 지도) 동으로 보면 4개의 평균, SGIS 집계구로 

보면 93개의 골목이 보인다

[그림 1] 행정동 평균(왼쪽)과 SGIS 집계구(오른쪽)로 본 65세 이상 비율 — 자료: SGIS 2024

◦ (10년 변화) 인구는 11% 줄었지만(50,777→44,938명) 65세 이상은 

29%, 80세 이상은 87%, 1인가구는 62% 늘었다

  - 대전 전체로도 인구는 4.6% 줄었는데 65세 이상은 57%, 80세 

이상은 83% 늘었다

[그림 2] 관할 4개 동의 10년 변화(2015=100) — 자료: SGIS 센서스 통계



◦ (우선점검 지수) 집계구마다 65세 이상 비율, 1인가구 비율, 비

아파트(단독·다세대) 주택 비율, 1989년 이전 주택 비율을 백분위

로 바꿔 같은 무게로 합쳤다

  - 93곳 중 10곳(인구 10.7%)에 관할 비아파트 주택의 44.7%(3,341

호 중 1,492호), 65세 이상 1,519명, 80세 이상 486명이 모여 있다

[표 1] 우선점검 상위 10곳 (센터까지 = 센터와 집계구 중심 사이 직선거리)

◦ (같은 발품, 4배) 같은 10곳을 돌 때 만나는 비아파트 주택 비율은 

SGIS 지수 순 44.7%, 고령 비율 높은 동부터 27.6%, 무작위 10.8%, 센

터에서 가까운 순 0.9%다

  - 무작위의 4.1배, 동 단위의 1.6배이며 20곳이면 74.0%에 닿는다. 

센터 주변은 아파트 단지라 가까운 곳부터 돌면 헛걸음이 된다

[그림 3] 방문한 집계구 수에 따른 관할 비아파트 주택 도달률 — 자료: SGIS 2024



◦ (숫자가 먼저 찾은 곳) 문화1동 한 집계구(25020670020001)는 주택 6

호에 인구 284명, 80세 이상 125명이다. 초고령 인구가 주택이 아닌 거

처에 모인 곳을 출동 전에 미리 알 수 있다

□ 추진성과

◦ (공개 도구) 대전 집계구 3,050곳과 119안전센터 15곳의 순위·지

도·가중치 조절·도달률 비교를 담은 웹 지도 「119 골목 예방지

도」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했다(daejeon119-map.netlify.app)

https://daejeon119-map.netlify.app

◦ (효과성) 같은 인력으로 의무대상 주택을 무작위의 4.1배 만난

다. 감지기 897만 세대 보급에서 「어느 골목부터」를 정하는 데 

바로 쓸 수 있다

  - 미국 적십자 위험지도 평가에서 고위험 지역 가구의 감지기 

미보유 비율은 저위험 지역의 6배였다(6% 대 1%, NORC 2022)

◦ (확산가능성) 같은 방법을 대전 전역 집계구 3,004곳에 그대로 돌

렸다. 관할이 행정동 경계와 맞는 119안전센터 15곳(인구 72만 명) 모

두에서 관할 상위 10% 집계구가 무작위보다 1.2~9.7배(중앙값 2.7배) 

많은 의무대상 주택을 만났고, 14곳은 고령 동부터 도는 방식보다도 

많았다

  - 대전 전체로 줄 세우면 상위 10%(인구의 9.3%)에 비아파트 주

택의 36.8%가 모여 있다. 관할은 대전소방본부 누리집 공시, 행정

동–법정동 대응은 행정안전부 코드표로 맞췄다

  - 비아파트 주택이 관할 전체에 퍼진 부사 관할은 차이가 작았다

(1.2배). 이런 곳은 전수 방문이 맞다는 것도 지수가 알려준다


